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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암모늄에 유류 섞여 참사 발생
북한 룡천역 사고, 동시작업이 치명타 … 다이너마이트 수십톤 위력

평안북도 룡천역 열차 사고는 질산암모늄 비료를 실은 화차와 유조차를 근접 거리에 놓았던 것이 치명적 원

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산암모늄은 비료와 폭발물 제조에 들어가는 물질로 상온에서 고체일 때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흡

습성이 좋아 경유 같은 가연성 물질을 빨아들이거나 밀폐용기 속에서 강한 충격을 받으면 폭발한다.

서울대학교 화학부 백명현 교수는 “질산암모늄 자체는 비교적 안정된 화합물로 섭씨 200도로 가열해도 괜찮

지만 휘발유 등 유류를 조금만 섞어도 공업용 폭발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백명현 교수는 “질산암모늄은 많이 적재하면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이며 조그만 폭발이 일어나도 한꺼번에 연

쇄 반응을 일으켜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사고가 발생한 과정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기선이 유조차와 접촉해 폭발이 일어나면서 

새어 나온 유류가 질산암모늄과 섞이면서 말 그대로 고성능 폭발물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화 기술담당 이동훈(40) 차장은 “150미터 깊이의 웅덩이가 파였다고 하는데 LP가스는 터지면 대기 중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며 “질산암모늄은 그 자체로 폭발하는 일이 적지만 외부에서 충격을 많이 

주면 폭탄의 작용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특공대 이상균(42) 폭발물처리대장은 “철로는 지반이 매우 다져진 곳으로 150미터 깊이의 웅덩이가 

생기려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야 가능하다”며 “적어도 기차 3량, 다이너마이트로는 30-50톤이 터져야 깊은 

웅덩이가 생긴다”고 밝혔다.

LP가스나 휘발유도 폭발성은 있지만 연료물질이 터져서는 룡천역 사고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

명이다.

북한 당국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유조차와 질산암모늄 화차가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사

고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유조차에서 새어 나온 유류와 엄청난 양의 질산암모늄이 섞이면서 전기 스파크 충격으로 다이너마이트 수십

톤의 작용을 한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으로 만든 폭약은 폭발 속도가 느려 순간 충격은 약하지만 단위 중량당 위력

은 다른 폭약과 비슷하고 값이 싸며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질산암모늄은 북한에서는 주로 <질안>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화학비료 공장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비료용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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